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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

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

- 2달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·운영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도로

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,

ㅇ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

하기 위한 “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”를 구성․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“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”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

발생하거나,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사고

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(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)

□ 위원회는 서울대 정충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학 연 전문가 8명

으로 구성하여 8.28부터 10.30까지 약 2달간 활동할 예정이며, 객관

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.

* 8.29(토)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실시 예정(현장)

ㅇ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수도관, 지반, 터널 등 관련

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*하여,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,

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위원장 외 터널 2명, 토질·지반 3명, 수리 1명, 법률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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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사고조사는 주변 지하매

설물 상태 및 인근 공사현장과 지반침하의 연관성 등 사고를 유발

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

원인을 규명할 것”이라고 말하며,

ㅇ “아울러,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

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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